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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edagogical approach to curing
teenagers’ smartphone add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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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pproach practical measures for curing teenagers' 

smartphone addiction from a pedagogical perspective.

[Contents] Solving smartphone addiction is a difficult task. This is because the term 

‘resolution’ itself has a strong meaning of being completely concluded. Therefore, the focus 

should be on cultivating the ability to cure and manage smartphone addiction through addiction 

healing rather than solving addiction. A new human race called Phono Sapiens has emerged 

who uses smartphones like part of their body. This means that we spend a lot of time with 

our smartphones. However, excessive use of smartphones has led to the creation of a new 

term, ‘smombie’, and concerns have long been raised that excessive use of digital devices is 

linked to digital dementia. Teenagers are also not free from this phenomenon. Youth addiction 

to smartphones is becoming more severe, and the age group is also decreasing. Smartphone 

addiction causes many problems. A pedagogical approach to curing teenagers' smartphone 

addiction must be developed with the attention of adults.

[Conclusions] If you want your children to change, your parents must change. This means 

that curing smartphone addiction should not be left solely to our children, but parents should 

also join in. When we go on a smartphone detox together and take time to focus on our 

inherent humanity, a world of trust and respect and responsibility is cre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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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치유에 대한 교육학적 접근

김영주

대진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

요  약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치유에 관한 실천방안을 교육학적 측면에

서 접근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 내용] 스마트폰의 과의존을 해결하는 것은 어려운 과제이다. 왜냐하면 해결이라는 용

어자체가 완전히 마무리를 지었다는 의미가 강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과의존해결보다

는 중독치유를 통해 스마트폰 과의존을 치유하고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측면에 초점

을 맞추어야 한다. 스마트폰을 몸의 일부처럼 사용하는 포노 사피엔스라는 신인류가 등장하였

다. 그만큼 많은 시간을 스마트폰과 함께 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스마트폰의 과도한 사용이 

‘스몸비족’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냈으며, 디지털기기의 과도한 사용이 디지털 치매로 연결

되어짐에 따른 우려가 제기된 지 오래다. 이러한 현상에서 청소년들 또한 자유로울 수 없다.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으며, 연령층 또한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는 스마트폰 과의존. 어른들의 관심 속에서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과의존 

치유에 관한 교육학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결론] 자녀가 바뀌기를 바라면 부모가 바뀌어야 한다. 스마트폰 과의존 치유를 우리 아이들

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부모들 또한 함께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스마트폰 디톡스를 함께 하

고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는 인간성 자체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함께 가질 때, 신뢰하고 존

중하는 세상, 책임질 줄 아는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주제어] 스마트폰, 과의존, 치유, 포노사피엔스, 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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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ChatGpt-4o가 출시되었다.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 음성 등 모든 형태의 입력을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다는, 쉽게 말해, 보고, 듣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인데, 대화하는 속도가 사람과 대

화할 때와 유사하다. 외국 공항에 도착해서 스마트폰으로 전화하면 바로 통역이 되는 스마트폰

의 광고도 눈길을 끈다.

세상의 변화가 폭발적이다. 인류의 역사에서 최근 100여 년, 거기에다 더해 최근의 10여 년

은 과학기술의 엄청난 진보를 직접 경험하게 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에서 핵심적으로 다루는 

것들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하고 있다. 이미 우리 주변에서 

들리고, 보이고, 만져지고 있다. 그만큼 가까이에 있는 것이다.

미래는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하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들이 어떤 결과들을 만들어낼지

는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렇지만 준비는 할 수 있다. 준비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과학

기술들과 좋은 친구가 될 것인지 아닌지가 판가름 나게 된다.

이 글은 최첨단의 과학문명 시대를 살아가야 될 우리의 아이들이 4차 산업혁명시대에 무엇

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하는 과정에서 시작되었다. 앞으로의 과학문명시대에는 창의력

과 공감능력, 그리고 전혀 관계없을 것 같은 분야를 융합할 수 있는 융합능력이 필수인 시대가 

될 것이다. 이러한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를 경험하며, 창의적 상상력을 배양

할 수 있는 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 학업 스트레

스와 또래 공동체 그리고 가족 공동체에서 오는 다양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스마트

폰 과의존이라는 안타까운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내몰려 있는 아이들을 방관만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 그래서 부모가 나서야 한다. 조

금만 관심과 사랑을 가진다면 스마트폰 과의존에 빠져 있는 우리의 아이들을 치유하고 관리할 

수 있으며, 함께 보다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글은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치유에 관한 실천방안을 교육학적 측면에서 접근하는데 

목적이 있다. 스마트폰의 과의존을 해결하는 것은 어려운 과제이다. 왜냐하면 해결이라는 용어

자체가 완전히 마무리를 지었다는 의미가 강하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과의존 해소를 위한 대

처방안이라 하여 자기조절능력강화, 법제도개선 등 다소 두루뭉술한 해결방안을 내놓기도 하지

만 실질적인 접근을 논의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과의존의 ‘해결’보

다는 과의존의 ‘치유’라는 관점에서 스마트폰 과의존을 치유하고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

는 측면에 초점을 두고 글을 전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현재 사회에서 스마트폰의 사용

이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며, 스마트폰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다. 그

리고 스마트폰의 부작용과 함께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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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끝으로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을 치유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안과 관련해서 스마트폰 

디톡스와 상상력과 공감능력을 함양하는 책 읽기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스마트폰 과의존 치유가 어려운 이유는 가정에서의 치유과정이 수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도권 교육에 일임했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제도권 교육의 일선인 학교에

서는 강제적인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가정에서는 자율이라는 미명하에 오히려 청소년

에게 맡겨진 상태다. 부모의 편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부모들의 즐거움, 무관심 등 다양한 

이유로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관여가 느슨해진 상황이다.

스마트폰 과의존에 대한 치유는 부모가 함께할 때 가능하다. 서로가 노력하는 모습을 통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스마트폰 과의존 치유와 관련하여 가정에서 가족구성원들

이 함께할 수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 이유이다.

Ⅱ. 스마트폰과 신인류의 등장

1. 포노 사피엔스와 스마트폰

포노 사피엔스(Phono Sapiens)는 스마트폰 없이는 일상생활을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서 등장한 용어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현 인류를 호모사피엔스에 빗대어 표현하여 지혜가 있

는 폰을 사용하는 인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2015년 3월, 영국의 대표 대중매체 <이코노미

스트>는 ‘포노 사피엔스’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내용을 실은 표지 기사 ‘스마트폰의 행성(Planet 

of the phones)’을 게재했다. 기사는 ‘스마트폰 없이 살 수 없는 새로운 인류 문명의 시대’가 왔

음을 이야기하고 있다(Choi, 2020: 25). 호모사피엔스가 포노 사피엔스로 전화되고 있는 것이다.

인간의 활동무대는 더 이상 오프라인만이 아니다. 스마트폰을 신체의 일부처럼 사용함으로써 

인간의 활동무대가 온라인 중심으로 그 범주가 확장된 지 오래다. 인식의 측면에 있어서도 그

러한 변화는 감지된다. 과거에는 책과 신문 등 종이 중심의 것들이 주를 이루었다면 이제는 

SNS나 구글링, 유튜브 등을 통해서 지식을 습득하고 확장시켜 나가고 있다. 여기에다 인공지능

까지 연동되기 시작하면서 종이로 대변되는 학습도구가 스마트폰을 위시한 디지털기기에게로 

자리를 내어주고 있는 실정이다. 2007년, ‘아이폰’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등장할 때만해도 그저 

그런 전화기일거라 생각했던 스마트폰은 인간의 역사를 새롭게 쓰고 있다. 새로운 문명 창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스마트폰은 인터넷과 연동하며 가상현실이라는 새로운 장르의 문을 열고 있다. 우리는 가상

이 실재를 초월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현생인류는 가상이 실재를 압도하는 ‘가상화 혁명’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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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하는 첫 번째 세대다. 가상화 혁명은 가상기술을 통해 가상이 실재를 초월하고 궁극적으로 

실재를 변형시키는 현상이다. 오늘날 가장 근본적인 기술인 소셜미디어, 인공지능, 암호화폐는 

모두 가상기술이다. 소셜미디어는 ‘현실’을, 인공지능은 ‘지능’을, 암호화폐는 ‘돈’을 가상화한다

(Ju, 2019: 8). 오늘날 가상세계와 현실세계는 어느 때보다 서로 가깝게 수렴해가며, 하나의 중

첩된 세계로 뒤섞이고 있다. 인터넷 여론으로 치부하던 여론이 현실 여론을 뒤덮는다(Ju, 2019: 

57).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현실의 연장선에 가상이 존재하고, 가상의 연장선에 현실이 놓여 

있는, 가상과 현실이 혼재되어 있는 세상이다. 현실세계의 인간이 가상세계의 알고리즘에 의해

서 새롭게 설계된다. 사소한 취향부터 정치적 관점에 이르기까지 의식의 전반에서 유튜브와 넷

플릭스에서 던져지는 알고리즘에 의해 ‘그런 사람’으로 재설계되고 있다. 포노 사피엔스들의 끝

없는 스마트폰 사랑이 빚어낸 결과이다.

2. 스마트폰이 초래한 부작용

스마트폰이 인류문명사에서 새로운 혁명의 시대를 연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 이는 농업혁명

이나 산업혁명과 비교해도 절대 부족하지 않다. 오히려 4차 산업혁명과 연결되면서, 그리고 팬

데믹과 연결되면서 그 가치는 더 크게 평가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

술이라할 수 있는 Iot, 5G, 인공지능, 클라우딩, 자율주행자동차, 블록체인 기술의 대부분은 스

마트폰으로 연동 가능하며 스마트폰이 중요한 도구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사회에서 스마트폰의 장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그래서 지구촌의 많은 이

들이 스마트폰은 손에서 놓지 않고 있는지도 모른다. 놓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끼고 있으

면서 모든 것을 스마트폰과 연동해서 살아가고 있다. 팬데믹 이후 공식적으로 공교육에 가담하

면서 그 정도는 더 공고해지고 있다. 그렇기에 어느 순간 동시에 스마트폰 가동을 정지시킨다

면 일대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스마트폰은 순기능만 가지고 있는 것인가. 물론 아니다. 세상 어느 것도 순기능만 

가지고 있지는 않다. 그렇기에 “스마트폰의 역기능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 심각도는 어떠

한가.”에 대한 논의는 반드시 동반되어야만 한다. 하루 종일 사용하는, 수족처럼 함께하는 기기

이기에 이에 대한 논의는 필요할 수밖에 없다.

이제 스마트폰의 역기능에 대해 살펴보자.

스마트폰 보급률이 97%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인 대한민국. 분명히 유익함이 존재한다. 

실제 우리 삶의 많은 영역에서 스마트폰의 편리함을 경험한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생겼고,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이 무한하다. 그러나 스마트폰은 편리함을 가장한 블랙홀일지도 모른다. 

우리의 일상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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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사람은 아침을 스마트폰의 알람으로 시작한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

제는 스마트폰의 알람으로 기상한 후, 무의식중에 클릭한 하나의 기사가 알고리즘에 의해 우리

의 시간을 잠식한다. 이렇게 시작한 스마트폰은 식사할 때도 옆에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되

었다. 등ꞏ하교, 출ꞏ퇴근길의 모습도 별반 다르지 않다. 버스나 지하철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심지어 걸어가면서까지 스마트폰을 들여다본다. ‘스몸비족’이라는 신조

어도 등장했다. 스몸비들의 사고가 최근 급증하고 있다. 2011년 437건에서 2015년 900여 건으

로 2배 이상이 급증했다. 5명 중 1명 이상이 보행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다가 사고가 날 뻔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Ki, 2019: 33).1) 

일상에서 나누는 친구와의 대화보다는 SNS에 답하는 시간이 더 많다. 친구들과 함께 하는 

저녁식사 자리에 친구는 사라지고 스마트폰이 자리하고 있는 셈이다. 저녁 식사 후 가지는 커

피타임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 굳이 만나지 않아도 SNS를 들여다보면 무엇을 하며 다니는

지 알 수 있을 정도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폰은 떠나지 않는다. 잠들기 직전에도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검색하고 SNS를 확인하면서 늦은 잠자리에 들게 된다. 이는 수면부족으로 이어지며, 다

음 날 피로감과 집중력 저하로 이어진다. 

약간의 과장은 있었지만 대부분이 우리의 일상이다. 청소년도 학교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제외하면 별반 다르지 않다. 아무튼 독일의 만프레드 슈피처 교수는 한국에서 벌어

지고 있는 디지털기기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 뇌 기능이 손상되어 어느 순간부터 인지 기능을 

상실하는 현상을 보면서 ‘디지털치매’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냈다(Ki, 2019: 13). 그리고 스마트폰

만 쓰는 아이의 뇌, 파충류 수준으로 퇴화된다는 영상도 있다(Youtube: 2020). 

인간은 생각하고 대화해야 행복한 존재가 된다. 생각과 대화를 통해 주어진 삶의 문제를 해

결하며, 앞으로 다가올 내일을 준비하는 존재가 인간이다. 그러나 생각과 대화를 통해 풀어나

가야 할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풀려고 하고 있다. 교실에서는 생각하고 대화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보다 IT기기 활용법을 교육하는 것이 선진교육처럼 되어가고 있다. 마치 IT기기를 잘 다루

면 창의적인 사람이 되는 것 같다. 창의력에 대한 접근이 잘못된 것 같기도 하다. 창의력은 A

와 B를 결합하여 C를 만들어 내는 능력이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합쳐서, 그것이 설령 전

부 다른 영역일지라도 합쳐져서 새로운 어떤 것을 만들어 내는 능력이 창의력이다. 그래서 기

본적으로 A와 B에 해당하는 지식이 없으면 합쳐질 내용이 없다. 창의력이 생길리 만무하다. 창

의력을 강조하면서 읽는 교육, 생각하는 교육은 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창의력이 생기겠는가. IT

기기를 활용한 교육이 성과를 내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찾아보기 힘든데도 말이다. 

1) 최근에 출시한 스마트폰에는 걸으면서는 폰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다고는 하나 

무용지물이다. 길에는 여전히 폰으로 게임을 하며 걷는 사람과 폰을 들여다보며 걷는 사람이 부지기수

이며, 심지어 폰을 보느라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그냥 서 있는 사람도 자주 목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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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스마트폰 사용은 긴 호흡이 필요한 책을 멀리하게 만든다. 과거 40분 걸리는 유튜

브 영상을 아무렇지도 않게 시청하던 때가 있었다. 그러다 20분 영상이 나온 순간 40분 영상은 

클릭 수가 급격히 떨어졌다. 그런데 20분도 길게 느끼는 시대다. 20분짜리 유튜브 영상을 15초

짜리 숏츠, 틱톡, 릴스가 대신한다. 40분짜리 유튜브 영상은 보지 못하면서 15초짜리 숏폼 동영

상은 2시간씩 보는 요즘 청소년이다. 자연히 긴 호흡이 필요한 책 읽기는 사라졌다. 얼마 전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를 이해하지 못해 헤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로 인해 문해력이 화

두가 되기도 했다.

우리는 눈을 뜬 순간부터 잠이 드는 순간까지 스마트폰이 손에 떨어지지 않는 일상을 반복하

고 있다. 스마트폰이 일상이 되면서부터 길을 찾아 운전하는 능력, 전화번호를 외우는 일, 노래

가사를 외우는 일, 타인과 직접 만나 대화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 어찌 보

면 인간 고유의 능력이었던 이러한 능력들이 자신도 모르게 IT기기에게 대체되어 가고 있는지

도 모른다. 본격적인 인공지능시대가 도래하지 않았는데도 말이다. 사람사이에 이루어지는 커뮤

니케이션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은 사라지고 그 자리를 스마트폰이 

대체하고 있다. 스마트폰의 도입 이후, 스마트폰이 중심이 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Ⅲ.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과의존 양상

1. 스마트폰 과의존의 원인

스마트폰 과의존과 유해정보, 그리고 가짜뉴스의 범람이 사회적 문제로 자리 잡은 지 오래

다. 스마트폰은 스마트폰 블랙홀이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쉽게 과의존하게 될 수 있으며, 

과의존하게 되었을 경우에 폐해 또한 만만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일상 행동을 할 때도 스마트

폰을 들여다볼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사고 위험은 더 높아진다. 민경복 서울대 의대 예

방의학교실 교수와 서울대 보건환경연구소 공동연구팀이 국내 대학생 608명을 대상으로 조사

했더니 36.5%인 222명이 스마트폰 과의존이었다. 스마트폰에 과의존된 대학생들은 일상생활을 

하다가 미끄러짐, 충돌, 지하철 출입문 끼임 등의 사고를 경험할 위험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1.9배 높았다. 추락이나 미끄러짐 사고 위험은 2.08배, 충돌 사고 위험은 1.83배 높았다(Medical 

Observer, 2018.1.3.). 이 같은 이유로 하와이 호놀룰루시는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제도 미국 주요도시 중 처음으로 시행하고 있다(Yonhap News, 2017.7.31.).

2021년 5월, 여성가족부는 초4, 중1, 고1 학생 127만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청소

년 인터넷ꞏ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결과를 발표했다(MGEF, 2021: 2). 이 자료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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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만 명 중 18%인 22만 8,891명이 인터넷과 스마트폰 의존도가 높은 과의존 위험군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과의존 위험군이 18%이기 때문에 크게 염려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18%가 지나치게 높다는 것이지 나머지 학생이 안전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특히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과의존이 증가추세라는 점이다. 그리고 앞으로 증가할 가능성 또한 높은 

것이 사실이다. 2022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공동 조사한 ‘2022스

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도 비슷한 결과를 보여준다. 이에 따르면 만 3세에서 69세 스마트폰 이

용자 중 과의존 위험군이 23.6%에 달하며, 청소년의 경우 40.1%가 과의존 위험군으로 분류되었

다(MSICT: 2022, 9).

그렇다면, 평일 평균 4.7시간, 주말 6.56시간 동안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청소년들은 그렇다면 

어떤 이유로 스마트폰 중독에 빠지게 되는 것인가.

먼저 개인의 특성에 의한 요인을 들 수 있다. 외로움, 우울감, 자존감, 자기통제력, 학업스트

레스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청소년의 상당수가 학업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스마트폰

은 스트레스의 탈출과 관련해서는 유용한 도구임에 틀림이 없다. 특히나 팬데믹에 의해 외출이 

제한되면서 많은 청소년들이 진입장벽이 낮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게임을 통해 친구들과 소통하

게 되었으며, 이러한 현상이 엔데믹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다. 성적에 대한 불안감과 친구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경우, 쉽게 외로움에 빠지게 되는 청소년기의 특성상, 진입장벽이 낮은 스마트폰

은 이러한 외로움을 탈출할 수 있게 한다. 스마트폰에 노출되는 횟수는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우울감 또한 중요 요인이다. 우울감을 해소할 공간이 없는 청소년들은 쉽게 진입할 수 있는 

스마트폰을 통해 게임과 SNS를 함으로써 우울감을 해소하고자 한다. 그리고 가상의 공간에서 

익명을 이용하여 악플 등을 남기는 것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있기도 하다.

다음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이 환경적 특성이다. 청소년기의 특성상 어떤 것을 잘한다는 것

은 또래 집단 속에서 신뢰감을 형성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그중 하나가 스마트폰을 

얼마만큼 잘 사용하는가의 여부이다. 활발한 SNS활동과 스마트폰 게임 그리고 스마트폰 어플

리케이션의 활용 정도에 따라 집단 속에서의 인지도가 상승하기도 하고 하락하기도 한다. 그렇

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자신의 인지도 상승을 위해 스마트폰 이용 시간을 늘리려고 하며, 실제 

늘어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이 스마트폰이 가지는 스마트폰의 특성이다. 스마트폰은 말 그대로 스

마트한 폰이다. 단순한 통화의 기능부터 스마트폰에 탑재된 어플리케이션의 활용도에 따라 다

양한 것들을 시공간에 구애됨이 없이 즉시 접근가능하며, 가상의 공간에서 자신이 주인공이 되

어서 현실세계에서 구현 불가능한 것들을 구현가능하게 해준다. 이처럼 시공간에 구애됨이 없

이 언제 어디서나 접속할 수 있다는 스마트폰의 특성이 청소년들로 하여금 스마트폰에 과의존

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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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요인들로 인한 스마트폰 과의존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다음 장에서 살펴

보자.

2. 스마트폰 과의존의 발현 양상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이 꼭 부정적인 현상만을 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스마트폰 게임방식

을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에 적용하기도 한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기업 중 대표적인 기업이 

‘우버’이다. 비즈니스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IT기기

를 잘 다루는 것이 중요한 능력이 될 것이기 때문에 잘 다루는 능력을 함양해야 한다고 주장하

기도 한다. 이렇듯 충분히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 내는 모습들이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일부일 뿐이다. 물론 세상사 모든 분야가 일부에 의해 선도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반

문할 수도 있지만, 그 일부를 제외한 다른 이들은 평범한 내지 평균적인 삶을 살아간다. 순기

능적 측면을 만들어 내는 일부를 제외한 대다수의 중독된 사람들은 심하게 말하면 피폐한 삶

을, 아니면 피폐한 삶을 향한 길을 가고 있다. 그래서 스마트폰 과의존이 무서운 것이다. 특히 

미완성인, 성장 중인 청소년들에게는 그 폐해가 더 크게 다가가는 것이다.

그렇다면 스마트폰 과의존이 발현되는 양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는가?

첫째, 충동성과 공격성을 들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 중 하나가 

충동적으로 일어난 사건들이다. 스마트폰으로 장시간 게임을 하고 SNS활동과 온라인 매체를 

활용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익명성이 담보되어 있다는 이유로 충동적인 행동들을 벌이게 된다. 

여기에는 다분히 공격성이 내포되어 있다. 문제는 이러한 충동성과 공격성 등이 온라인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래 집단의 무언의 압력에 의해 현실 세계에서도 발현될 가능성이 크다는 

데 있다. 청소년은 성인보다 대인관계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행동에도 영향을 

미칠 것을 예측해 볼 수 있다(Jung & Lee, 2018: 8). 실제로 많은 사건들이 충동을 주체하지 

못하고 발생하고 있으며, 상당히 공격적이라는데 문제가 있음은 모두가 알고 있는 바이다.

둘째, 학습부진과 가족과의 소통부재를 들 수 있다. 스마트폰 과의존은 당연히 성적하락을 

동반한다. 스마트폰에 과의존하게 되었다는 것은 자극적인 것에 노출된 빈도가 높다는 것을 의

미한다. 청소년들은 아직 자기절제력이 높지 않다. 그러다 보니 자극적이고 흥미 위주의 상황

에 노출되면 쉽게 빠져들게 된다. 자연스럽게 학습부진으로 이어지며, 이는 주변사람을 걱정하

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스마트폰 중독으로 인해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성향

으로 변하게 되면 가족과의 소통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가족관계에 대한 불만족이나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감이 중독을 유발할 수 있으며(Kim & Jung, 2015: 91), 이는 다시 가족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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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의 문제로 되돌아가는 역기능의 순환구조가 형성되는 셈이다.

셋째,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해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 문제는 비단 청소년에게만 해당

되지는 않는다. 실제 출퇴근 시에, 또는 등하교 시에, 외출 시에 배터리 잔량이 부족하면 불안

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특히 청소년들은 직접적인 통화보다는 카톡이나 인스타그램 등의 

SNS를 통해 소통하고 자신의 존재를 인식시키고 있다. 그래서인지 배터리 잔량이 부족하게 되

면 불안해하며, 그래서 보조배터리를 항상 지니고 다닌다. 

넷째, 육체적으로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스마트폰의 오랜 사용은 손목, 

목관절, 눈의 건강, 수면 부족 및 장시간 집중으로 인한 피로 등 다양한 육체적 문제를 가져온

다(Min & Jun, 2018: 33). 지하철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풍경 중 하나가 목을 길게 빼고 게임 

등 스마트폰을 즐기는 모습들이다. 이러한 행동들로 인해 거북목 증후군이 생겨난 것은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리고 잦은 컴퓨터 사용과 함께 터널증후군, 손가락관절 이상 등 문

명의 이기가 만들어 낸 많은 병들이 발생하고 있다. 다양한 문제를 가져오고 있는 셈이다. 

마지막으로 들 수 있는 것이 뇌손상과 관련된 내용이다. 최근에는 스마트폰 중독이 뇌손상을 

가져온다는 연구 결과도 제시되고 있다. 김상은 분당서울대병원 핵의학과 교수팀이 스마트폰 

중독자와 마약 중독자의 뇌를 PET(양전자방출단층촬영) 검사한 결과, 스마트폰 중독자와 마약 

중독자의 뇌 전두엽 피질과 미상핵 등이 비슷한 형태로 활성화된 것을 밝혀냈다. 스마트폰 중

독자가 마약중독자처럼 사고, 판단 능력을 담당하는 뇌의 핵심인 전전두엽의 크기가 줄어들게 

되고, 제대로 생각할 수 없는 뇌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Min & Jun, 2018: 33). 과도한 스마

트폰 사용이 뇌손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은 많이 알려지고 있다. 스마트폰을 사용

할 때의 뇌의 모습이 치매환자의 뇌의 모습과 유사하다는 내용은 많이 알려져서 새롭지만은 않

은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SNS의 중독성과 관련된 연구결과에서 월하임 호프만 교수팀은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SNS와 

문자메시지 등에 대한 사용이 술과 담배의 중독성보다 더 강한 것(Song, 2011: 32)으로 밝혀진 

지 오래다. 어린이나 청소년과 같은 미성년자가 스마트폰에 중독되면 공격성이나 충동성, 우울

감, 고립감과 같은 정신적 문제가 발생하고, 현실 부적응으로 인해 가족이나 친구관계가 악화

되기도 하며, 정상적인 일상생활이나 학업유지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등 정신적, 사회적 병

리 현상이 유발될 수 있다(Kim & Jung, 2015: 88). 요즘은 언론에 크게 보도되지는 않지만 얼

마 전까지만 해도 초등학생이 게임을 하면서 부모 몰래 게임 머니를 결제해 문제가 되는 일들

이 많이 발생하기도 했다. 유해영상물에 대해 아동들의 진입장벽이 낮아지다 보니 이로 인한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제 어른들의 관심 속에서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과의존 치유에 대

해 논의할 시점임에는 분명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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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스마트폰 과의존의 치유방안

1. 스마트폰 디톡스

스마트폰이 없으면 사람들과 소통하기도 힘들어진 세상이다. 엔데믹 이후는 더더욱 그렇다. 

대면소통이 아니라 SNS를 통한 비대면 소통이 익숙한 세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스마

트폰 과의존을 일소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 스마트폰 과의존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것인데, 스마트폰이 우리의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불가능해 보이기까지 한다. 팬데믹 이후 온라인 중심으로 라이프 스타

일의 변화는 이러한 현상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다. IT로 엄청난 부를 창출한 빌게이츠가 그의 

자녀들에게는 하루 45분으로 컴퓨터 사용시간을 제한하였으며, 스마트폰의 창시자로 알려진 고

(故) 스티브 잡스는 생전에 그의 자녀들에게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물론 이들이 그들의 부를 활용하여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대신할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제공하였기에 컴퓨터 사용시간을 제한하고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가능

했을 것이라는 반론이 있을 수 있지만, 아무튼 이러한 일련의 사실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가 클 수밖에 없다. 정작 만든 이들은, 이것들을 만듦으로 해서 엄청난 부를 창출했음에도 불

구하고 그들의 자녀들에게는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는 사실, 이를 통해 우리는 스마트폰이 가지

고 있는 폐해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당위성의 일면을 발견할 수 있으며,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

의존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중재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하는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스마트폰 과의존의 치유를 위한 부모의 중재는 미디어 이용에 대한 부모의 중재 유형에서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 미디어 이용에 대한 부모중재 유형은 제한적 중재, 적극적 중재, 공

동 사용 세 가지로 구분된다. 구체적으로는 자녀의 미디어 사용시간이나 내용 등을 규제하거나 

통제하는 제한적 중재(restrictive mediation)와 미디어 이용에 대한 자녀의 이해를 돕고 적절한 

이용에 대해 설명(instructive or normative)하는 적극적 중재(active mediation), 그리고 부모가 고

의적이고 계획적으로(deliberate strategy) 자녀와 함께 미디어를 이용하는 공동 사용(co-use)이 

해당된다(Kim & Jung, 2015: 92).

그렇다면 어떻게 중재하여 스마트폰의 과의존을 치유할 수 있을까?

첫 번째, 스마트폰 과의존이 가져올 부정적인 부분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청소년들이 스마트폰 과의존에 빠지는 이유 중 하나가 가족의 무관심과 그에 따른 스트레스이

다. 가장 가까이에서 믿음을 주고 함께해야 할 가족의 무관심은 청소년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일일 수 있다. 그러므로 충분한 시간을 할애해서 관심과 사랑으로 스마트폰 중독의 폐해를 함

께 논의해야만 하는 것이다. 스마트폰 과의존을 치유하는 것은 혼자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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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 모두의 관심과 사랑이 함께해야지만 치유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기상 알람을 스마트폰이 아닌 알람시계로 대체한다.

하루의 시작을 스마트폰 없이 시작하자는 의미이다.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쥔다는 것은 

무의식의 한 부분을 스마트폰이 자리 잡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상 알람을 알람시계로 대

체함으로써 하루의 첫 시작을 스마트폰이 없이 시작하자는 것이다.

세 번째,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을 정한다. 스마트폰 다이어트라고 해서 스마트폰을 아예 

사용하지 말자는 의미가 아니다. 앞서 논의했지만 현대사회에서 스마트폰을 아예 사용하지 않

는다는 것은 사람들과 소통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강하다. 사용해야만 하는 도구지만 폐해가 드

러났다면 사용시간과 빈도를 줄이면 된다. 그래서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정하자는 것이다. 다

행히 학교에서는 스마트폰 사용제한이 강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문제는 하교 이후이다. 아

예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보다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

이다.

네 번째, 집안에 스마트폰 쉼터를 만들자는 것이다. 필자의 경우, 가족들은 집에 귀가 후에는 

거실 책장에 스마트폰을 두고 있다. 가족들의 스마트폰이 책장에 있는 셈이다. 대부분 가정의 

경우, 방에서 자연스럽게 폰을 만지게 되고, 그러다보면 상당 시간을 폰을 들여다보게 된다. 이 

경우 장점을 들자면, 거실에 폰을 두었기 때문에 폰을 사용하려면 자연스럽게 거실로 나와야만 

되고, 가족들이 한 자리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진다는 것이다. 물론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사용시간이라든지 빈도수가 적을 수밖에 없지만 이러한 분위기가 지속된다면 스마트폰

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질 것이라고 본다.

다섯 번째, 가족이 함께 스마트폰 이용하기이다.

스마트폰 사용을 무조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자녀들로 하여금 불만을 배가시킬 수 있는 가

능성이 있다.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할 수 없다면, 스마트폰을 보다 유용하게 사용할 수는 없는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 봐야 한다. 그래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가족과 함께 사용하는 것이

다. 가끔씩 자녀와 함께 게임을 함으로써 자녀와 소통하고, 자녀의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이해

하고, 요즘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가자는 것이다. 세대 간의 

벽을 조금씩 허물자는 의미이다. 그리고 부모나 자녀의 관심사와 관련되어서 스마트폰을 활용

하여 자료를 찾고 서로 이야기하는 시간을 함께 하는 것도 가족 간의 유대를 강화하는 좋은 방

법이 된다. 서로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알게 됨으로써 서로를 이해하는 폭이 좀 더 넓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잠들기 전에는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잠을 청하기 위한 환경은 불이 꺼진 어두운 상태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두운 공

간에서 밝은 빛을 발산한다는 것은 확장된 동공 속으로 많은 빛이 들어간다는 의미이다. 스마

트폰의 파장이 눈에 해로운 것은 모두가 아는 바이다. 눈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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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부분이다. 또한 해가 지고 잠을 청하기 위해 맞춰진 생체리듬에 밝은 빛이 쏘여지면서 우리

의 생체리듬은 깨어지고 자연스럽게 잠을 청하는 시간은 늦어질 수밖에 없다. 이는 수면장애로 

이어져서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며 늦은 기상 또는 힘든 기상으로 이어진다. 하루의 시작이 힘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되는 것이다.

이 부분은 세 번째와 네 번째 방안과 연결해서 진행되어야 한다. 집에서는 지정된 공간에서 

지정된 시간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에 잠들기 전에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는 요인이 상당부분 제거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부모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함께 진행

해야 한다는 점이다. 부모들이 함께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당연히 청소년들 또한 이에 

호응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논의된 부분들은 부모의 관심과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다.

우리 사회는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할 시간 잘 주어지지 않는 사회이다. 맞벌이를 해야만 가

계가 유지될 수밖에 없는 사회이며, 늦은 시간까지 공부에 매여있을 수밖에 없는 사회이다. 가

족이 한 자리 모여 식사하는 것 마저 어려운 사회이다. 그나마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될 

수 있는 휴일에도 주중의 피로를 회복하기 위해 휴식을 취하다 보니 자녀들과 함께 하기가 힘

들다. 가족이 함께 모여 무엇을 한다는 것에 대하여 구조적으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관심과 사랑은 절대적일 수밖에 없음을 강조한다. 부모의 사랑과 관심 

그리고 믿음에 목말라하는 것이 우리들의 자녀들이기 때문이다. 자녀가 변하기를 바라면 부모

가 바뀌어야 한다. 

2. 상상력과 공감능력을 함양하는 책읽기

경험에 의하면, 물론 사람들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스마트폰을 오래 사용하고 나서 ‘상쾌함을 

느낀다’던지 ‘아주 즐겁다’하는 느낌을 가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 오히려 ‘뭘 했지?, 시간이 아

깝다’ 등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다. 이 말은 스마트폰 사용이 만족감을 

주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만족감을 주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에서 만족할 만한 무엇인

가를 열심히 찾고 있다. 결국 찾지 못하고 시간만 낭비한다. 영혼도 낭비하고 있을 뿐이다. 그

래서 만족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찾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책읽기이다. 그것도 그냥 책 읽기

가 아니라 상상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책읽기이다. 

책은 인간이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 만들어 낸 발명품이다(Choi, 2022: 144). 뿐만 아니라 당

대 최고의 지식인과 전문가들이 평생 공부한 것을 압축해 놓은 것이다(Ja, 2022: 145). 평생토

록 책을 가까이하고 책을 읽는 습관은 비단 한 시기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동서고금

을 막론하고 사람들은 독서를 즐겼으며, 책을 통해 지식을 쌓고 인생관과 세계관을 넓혀 나

갔다(Eom, 2016: 2). 그러나 한국 사회는 어느 순간부터 책보다는 스마트폰을 가까이 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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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책을 통해 세상을 보고, 자아를 성찰하며 보다 나은 미래를 설계하던 일이 사라지고 있다. 

이제 다시 책을 손에 쥐어야 한다. 책을 통해 삶을 변화시켜야 한다. 현실은 변화시키라고 있

는 것이 아닌가? 스마트폰에 매몰되어 가는 청소년들을 치유하고 스스로가 관리할 수 있도록 

현실을 바꾸도록 하자.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책읽기를 통해 현실을 바꾸도록 하자. 손에 쥐어

져 있던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책으로 대신하게 하자. 물론 쉽지 않을 수 있지만 그

래도 한 발, 한 발 조금씩 나아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를 우리의 자녀들에게만 맡기지 말고, 

가족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하자. 분명한 변화를 만나게 될 것이다.

책을 읽는다는 것은 한 사람이 깊은 내공을 쌓는 데 필요한 재료의 질과 양을 더하는 행위

이다. 내 생각이 다른 사람의 생각과 격렬하게 부딪히기도 하고 마치 하나였던 것처럼 자연스

럽게 섞이기도 하면서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생각이 탄생한다(Saito, 2015: 8). 책 읽기를 통해 

어제보다는 변화된 오늘을 살고 있는 나를 만들어야 한다.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가능성을 발

현시켜 변화된 나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책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대부분의 우리 청소년들은 수험서를 제외하면 책을 

접할 기회가 별로 없다. 아마 어린 시절 읽었던 동화책이 대부분일 것이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다시 시작하는 단계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새롭게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책을 읽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마음에 끌리는 책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설령 그것이 

만화책이라도 괜찮다. 소설이든, 패션잡지든, 게임 관련 서적이든, 마음이 끌리는 책읽기를 통

해 습관을 들여야 한다. 이렇게 책 읽는 습관을 들였다면 이제 근력을 키울 차례다. 책 읽는 

근력을 키우는 책 읽기는 어떻게 해야 할까. 많은 경우 추천도서를 통해 근력을 키울 것을 말

한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추천도서일 뿐이다. 그리고 추천도서를 보면 대부분 이전부터 

전해져 오는 인문고전들이다. 그래서 어렵다. 또한 추천한 사람에게는 영감을 줄 수 있지만 추

천받은 사람에게는 아무런 느낌이 없을 수 있다. 흥미가 없을 수 있다는 말이다. 그래서 추천

도서에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 세상에 좋은 책은 무수히 많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추천한

다는 마음으로, 재미있고 감동적인 책을 추천한다는 자세로 책을 찾고 읽어야 한다. 그리고 읽

는 과정에서 흥미를 끌지 못한다든지 또는 읽기가 싫은 책은 과감하게 덮어야 한다. 근력을 키

우는 단계에서는 다양한 과정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책 읽는 근력이 키워졌다면, 이제 읽어야 하는 책은 인문고전이다. 삶의 변화를 추구

해야 하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물론 청소년들에게 힘든 과정일 수 있지만, 가능성은 열어두어

야 한다. 설령 지금은 접근이 어려울 수 있지만, 언제든 읽을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야 하는 

단계이다. 요즘은 청소년들이 접근 가능한 인문고전도 많이 출간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접근

이다. 아무튼 흥미 위주의 책 읽기라는 익숙함과 결별하고 인문고전이라는 낯섦과 마주해야 하

는 단계다. 

한때 인문고전 독서가 붐을 이뤘던 적이 있었다. 그래서 ‘책읽기는 인문고전 읽기’라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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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로 인문고전 읽기가 열풍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인문고전이 대부분 철학서였음에도 불구하

고 그냥 인문고전 읽기라고 하니 그냥 읽는다는 것이었다. 무조건 좋다니깐, 추천도서라고 하

니깐 그냥 읽는다는 것이었다. 당연히 어렵고 재미가 없다. 책 읽는 습관이, 책 읽는 근력이 없

는 상태에서 읽으라고 하니 가능할 리가 없다. 그래서 대부분 포기하였다. 접근이 잘못된 것이

다. 책 읽기의 단계가, 그리고 인문고전을 읽어야 하는 이유에 대한 명확한 접근이 없었기 때

문이다.

그렇다면 왜 인문고전을 읽어야 하는가.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남았다

는 것은 그만큼 시간과 공간의 변화에도 변하지 않는 본질을 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무

리 문명이 발전하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급격히 달라졌다고 해도 변하지 않는 인간의 본

성과 인간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경험할 수밖에 없는 삶의 요소들이 있다(Saito, 2015: 167). 

동양의 인문학 천재들은 인문고전은 사색을 위해서 읽는 것이라고 단언하였다. 그리고 사색은 

나를 변화시키는 황홀한 깨달음으로 연결되어야 한다고 했다(Lee, 2015: 296). 깨달음은 반드시 

실천을 동반하는 바, 사색이 가지는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사고를 확장하고, 상상하

고, 통찰력을 길러주는 것이 인문학인바, 실질적인 인문학적 책읽기가 필요한 이유다. 

시대를 초월하여 읽히는 고전이란 ‘시대를 초월할 만한’ 힘, ‘시대의 흐름에 지지 않을 만한’ 

매력이 있는 작품이다. 여러 시대를 살아남은 만큼 정수가 담긴 책이다(Nishioka, 2020: 205). 

10여 년 전, 아니 5년 전 베스트셀러가 무엇이었는지 기억 못하지 않는가. 그렇게 본다면, 적게

는 몇십 년부터 많게는 몇천 년에 이르기까지의 인문고전은 분명 우리의 삶을 풍부하게 해 줄 

것이다. 

인문고전 읽기의 중요성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인문고전은 어떻게 읽어야 하는 것인가. 인

문고전 읽기는 실천이 담보된 읽기이다. 대부분의 책 읽기가 실천이 담보되어야 하지만 인문고

전은 특히 더 그렇다. 읽고 사색하고 움직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책읽기는 

말 그대로 책 ‘읽기’였다. 그리고 읽었다는 것에서 지적 상승의 뿌듯함을 느끼며 그것으로 책을 

덮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것도 읽었기 때문에 가능했지만, 어찌 되었든 읽는 것에서 그치는 경

우가 대부분이었다. 여기에 변화를 가해야 한다. 읽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읽고 이해하

며, 쓰고, 토론하는 것으로 점진적인 확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읽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한 것들을 상상해보며, 쓰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해야 하는 것이다.

학교에서의 교육이 주입식 교육이라는 한계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면, 부모들이 그 한계점을 

넘어서는 교육을 해야 한다. 다소 힘이 들겠지만 인문고전의 주를 이루는 것이 철학서였고, 인

문학의 중요성이 다시금 대두되는 현실에서 우리아이들 함께 대화하고 토론하는 방법을 일깨울 

필요성이 있다. 철학은 ‘왜?’라고 질문하는 것이다. ‘왜?’라는 질문은 일상에서 수없이 경험한

다. 그리고 누구나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철학은 어렵다.”라는 것이 그동안의 통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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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다. 부모들이 여기서 벗어나야 한다. ‘왜?’라는 질문을 시작으로 확장하는 과정을 통해 아

이들은 자신을 둘러싼 드넓은 세상의 존재를 알게 된다. 그래서 단순히 인문고전을 읽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고전읽기를 하자는 것이다. 인문고전을 밑줄 긋고, 낙서하고, 중요 페이지는 

접기도 하는 등 반복적으로 읽는 과정을 통해 내용을 이해하고, 이해한 내용을 쓰고 지우는 과

정의 반복을 통해 다듬으면서 나만의 논리를 세우며, 이렇게 세워진 생각과 논리를 글로 정리

하여 발표 및 토론 등을 통해 공유하는 것이다. 이해하는 과정에서 깊게 생각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으며, 나만의 논리로 만드는 과정에서 생각을 정밀하게 다듬는 능력을 키울 수 있으며, 

글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생각을 알기 쉽게 표현하고 타인의 공감을 이끌어 내는 힘을 키울 수 

있다. 생각을 한다는 것은 자기가 움직인다는 것이다(Choi, 2017: 101). 그렇기 때문에 우리아

이들과 함께 책을 읽고 이해하며,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내 논리를 만들며, 내 생각을 글로 

쓰고 나누는 과정을 함께 해야 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특히 중요시되는 것이 읽은 내용을 

글로 옮기는 과정이다. 초서 독서법이 그것이다. 초서 독서법은 단순한 독서법이 아니다. 읽기

만 하는 단계에서 벗어나 읽고 나서 반드시 새로운 무언가를 창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초서 

독서법의 목적이자 근본이다(Kim, 2019: 12). 손으로 쓴다는 초서 독서법을 단순히 중요한 내

용을 발췌하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손으로 쓰기 위해 내용을 생각하고, 비판하고, 또 

다시 생각하고, 정리하는 과정이 요구되는 창작활동이기 때문이다. 신이 인간에게 준 선물인 

뇌를 외부로 확장시킨 것이 손(Kim, 2019: 13)이기 때문에, 손으로 쓴다는 것은 새로운 무엇인

가를 창조하는 행위가 된다는 것이다. 뇌를 활성화시키는 아주 강한 작용법인 초서독서법을 통

해 지적 상상력이 배가 되며, 이를 나누고 함께 하는 과정에서 공감능력이 함양되는 것이다. 

Ⅴ. 결론

몇 년 전 식당에서 겪은 일이다. 한 가족이 옆 테이블에 앉았다. 부모님과 중ꞏ고등학생으로 

보이는 남매였다. 테이블에 앉아서 식사가 끝날 때까지 각자 스마트폰 삼매경이었다. 아버지가 

주문하는 “막국수 네 그릇요”라는 말 외는 어떤 말도 없었다. 

유치원생 아이에게 엄마 얼굴을 그리라고 했더니, 스마트폰을 그렸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아이에게는 스마트폰에 가려져 엄마 얼굴이 안 보였나 보다. 

『엄마의 스마트폰이 되고 싶어』라는 책이 출간되었다. 등장하는 아이의 소원은 스마트폰이 

되는 것이다. 엄마, 아빠가 스마트폰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스마트폰을 하는 동안 아이의 존재

를 잊기까지 하는 부모. 일에 지쳐 귀가한 아빠가 아이가 아니라 스마트폰과 함께 하며, 중요

한 일이 있어도 스마트폰이 울리면 한 번에 받는 부모. 아이가 할 말이 있어 말을 걸어도 아이

의 이야기는 들어주지 않고 게임, 유튜브를 하며 노는 부모. 아이는 엄마, 아빠가 항상 옆에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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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재미있게 노는 스마트폰이 되고 싶은 것이다. 아마도 많은 가정에서 벌어지는 현재의 모습

일 것이다. 시골 교회의 주일학교에 많은 아이들이 모인 이유가 마을에서 유일하게 와이파이가 

되는 곳이기 때문이라는 글을 읽은 적도 있다. 

주자는 공자의 ‘學而時習之’에서의 學을 ‘본받다’로 주해하고 있다. 매 순간을 스마트폰과 함

께하는 부모에게서 우리의 아이들은 무엇을 본받을까. 아이들은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고 하

지 않는가. 

요즘 개교되는 학교를 보면 운동장이 아기자기하다. 잘 가꿔진 정원 같다는 느낌을 주는 운

동장도 있다. 아이들이 뛰어놀 공간이 없다. 물론 실내체육관이 갖춰져 수업은 체육관에서 진

행한다고는 하지만 그 외 시간에 뛰어놀 공간이 없는 것은 매한가지다. 아마 뛰어놀 운동장만 

늘어나도 스마트폰 사용량은 줄어들지 않을까.

스마트폰 과의존 치유를 위한 스마트폰 디톡스와 책읽기는 쉬운 작업은 아니다. 이것은 분명

한 팩트다. 그러나 해야만 한다. 그것도 아이들만 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부모가 함께 해야만 

한다. 스마트폰 디톡스와 인문고전 읽기는 우리 아이들이 해야 하는 것이지만 반드시 부모가 

함께해야 하는 것이기도 하다. 스마트폰 과의존과 관련한 입장에서 스마트폰 과의존의 책임을 

우리 아이들에게만 전가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되듯이, 스마트폰 과의존 치유와 관련한 스마트

폰 디톡스와 인문고전 읽기 역시 아이들이 해야만 하는 것으로 전가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스마트폰 과의존 치유는 우리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것이다. 그래

서 디지털기기와의 거리두기가 필요하다. 빠져 있는 디지털 블랙홀에서 서서히 빠져나올 때가 

되었다. 이제라도 하루 중 시간을 정해서 스마트폰에서 벗어나 책을 읽고 사색하도록 하자. 가

능하다면 짧은 시간이라도 아침시간을 이용하자. 바쁜 아침이지만 10분 정도의 시간들은 있다. 

이렇게 아침시간을 이용한 책읽기는 하루의 시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낮 시간의 

책읽기에도 훨씬 쉽게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니 아침을 책읽기로 시작하자. 스마트폰 게

임을 하는 뇌는 마약중독자, 치매환자, 파충류의 뇌와 유사한 반응이 나오며, 책 읽기를 할 때

의 뇌는 전체가 활성화되며, 지속적인 책 읽기는 대뇌피질을 두텁게 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

실이 아닌가. 그렇다면 하루의 시작을 스마트폰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책 읽기로 할 것인가. 

우리의 선택은 어디를 향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일주일 중 하루 정도는 스마트폰과 이별해 보

자. 쉽지 않은 일이지만 스마트폰을 끄면 주위가 보이고 사람이 보인다. 그동안 잊고 지냈던 

많은 것들이 눈에 들어온다. 가족이 들어오고, 나무가 들어오고, 하늘이 나를 반긴다. 바람을 

느끼고 구름을 들여다보며, 세상과 호흡할 수 있다. 그렇게 세상을 발견하고 나를 발견하고 우

리를 발견해 나가자는 것이다.

인간이 꿈꾸는 세상은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세상이다. 그렇다면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세상

은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가. 다소 거창한 이야기이지만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는 인간성 자체

에 집중할 때 인간답게 사는 세상은 구현될 수 있는 것이다. 스마트폰 대신 함께 책을 읽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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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색하고 토론하는 시간들을 통해 한 차원 더 성장하며,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는 세상, 책임지

는 세상을 만들자는 것이다. 이러한 모든 것은 우리 아이들만의 힘으로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

는다. 부모들이, 이 시대의 어른들이 우리 아이들의 소중한 미래를 위해 함께 할 때, 보다 밝은 

미래, 아름다운 세상은 만들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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